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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슴 보형물 덕에
목숨 구한 여인

외출금지령 무시한 시민들
군헬기 출동에 해산

출산 20분 전 ‘임신’ 사실 알아차린 여성

출산하기 20분 전에야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

알아차린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.

지난달 15일 새벽 4시 30분경, 펜실베이니아주에 

사는 여성 카린은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끼며 잠에

서 깼다. 카린은 자신의 통증이 이전 출산 때와 유사

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, 의료

진으로부터 출산이 시작됐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야 

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.

딸을 출산한 카린은 4세, 2세, 1세가 된 아이 세 명

을 출산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사실을 

전혀 눈치채지 못했다.

카린은“지난해 여름, 어지러움과 약간의 구토 증

상이 있었는데, 당시 아이들이 노로바이러스 때문

에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. 나 

역시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이라고 여겼다.”면

서“게다가 지난해 1월 셋째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

에 또 아이가 생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.”

고 말했다.

그는 또“매달 생리가 없던 것 역시 셋째 아이에게 

모유 수유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겼을 뿐이었다.”

며“몸무게가 조금 늘긴 했지만 임신을 짐작할 정도

코로나19를 극복하

기 위해 각국에서 독

자적인 조치를 취하

고 있는 가운데, 북

아프리카 튀니지에서 

외출금지령을 어긴 

시민들을 해산시키기 

위해 군이 출동했다.

최근 튀니지에서는 

수십 명의 젊은이가 외출금지령을 무시한 채 운동장

에서 축구 시합을 하다가 출동한 군용 헬리콥터가 일

으킨 모래 바람에 시합을 중단하고 해산하는 모습이 

카메라에 포착됐다.

지난 11일 튀니지 남성‘함자’가 트위터에 공유한 

영상에는 군을 동원해서라도 외출금지령을 위반하

는 아니었다.”고 덧붙였다.

카린은 임신 사실을 몰랐던 탓에 태아 검사를 단 한 

차례도 받지 않았다. 태아 성장에 필수로 알려진 비

타민 보조제도 섭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간혹 술을 마

시기도 했다. 그럼에도 아기는 건강하게 세상에 나왔

고, 가족 모두 갑작스러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

감추지 못했다.

카린의 남편은“아내가 새벽에‘아무래도 아이가 

나오는 것 같다’고 말할 때에는 이러한 상황이 생길 

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. 하지만 아이가 세상에 나

온 뒤 더 아이들을 모두 태울 수 있는 큰 차량을 준비

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”며 기뻐했다.　

는 사람들을 자택으

로 돌아가도록 촉구

하는 모습이 고스란

히 담겼다. 

당시 튀니지에서는 

건강이상이나 필수적

인 쇼핑 등 불가피한 

경우를 제외하고 2주 

동안 모든 국민의 외

출이나 집밖의 활동

을 금지한 상황이었다.

이런 상황은 4월 초 브라질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. 

당시 브라질 당국은 이동 제한 등 봉쇄 조치를 어기

고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사람들에게 헬기가 접

근해 모래 바람을 일으켜 해산시키는 영상을 공개

했다.

세상에 이런 일이

가슴 보형물 덕분에 총에 맞고도 목숨을 구한 캐

나다 여성의 사연이 논문의 사례로 등장했다.

지난 21일 CNN에 따르면 2018년 캐나다 토론토

에 사는 30대 여성은 길을 걷다가 신원을 알 수 없는 

사람이 쏜 총에 맞았다. 왼쪽 가슴에 총상을 입은 

이 여성은 가슴과 늑골 부위에서 타는 듯한 통증을 

느꼈고, 이내 피가 흐르는 것을 확인했다.

하지만 놀랍게도 이 여성은 자신의 발로 병원을 찾

았다. 총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이 일반적인 

총상보다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

이 여성을 진료한 의료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

했다. 의료진은 여성의 가슴 보형물이 총상을 입고

도 목숨을 부지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

을 알게 됐다. 의료진에 따르면 총알이 여성의 가슴 

보형물과 충돌했고, 보형물 탓에 방향이 바뀐 뒤 갈

비뼈를 부러뜨린 것으로 확인됐다. 만약 총알이 원

래의 방향대로 날아갔다면 이 여성은 목숨에 위협

을 받을 만큼 위중한 상태가 됐을 것이라고 의료진

은 설명했다.

의료진은“가슴 보형물에 남아있는 흔적과 총상

의 흔적 등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, 총알이 가슴 보

형물에 맞아 궤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. 이

런 사례는 매우 극소수이지만, 실제로 비슷한 사례

에서는 총알이 가슴 보형물과 충돌하면서 속도가 

느려졌을 뿐, 궤도가 바뀐 사례는 없었다.”면서“총

알은 왼쪽 가슴을 뚫고 오른쪽 갈비뼈를 부러뜨린 

뒤 몸을 관통했다. 만약 원래의 방향대로라면 심장

과 폐에 직격타를 안겨 환자가 매우 위중한 상태에 

빠졌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이 여성의 사례는 지난 15일 영국에서 발행되는 

학술지 세이지 저널(SAGE Journal)에 실렸다.

▲ 총에 맞은 캐나다 30대 여성의 목숨을 구한 실리콘 가슴 보형물


